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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봉사기관들이 봉사다운 봉사를 하려면… 18-09-25

동포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고마운 사명을 안고 창설된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백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신문과 방송 미디어를 탑니다. 단체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잡음도 적지 않게 배출합니다.  그렇게 많은 봉사 단체가 우리 사회에 있는데 어떤 단체로부터  보람된 봉사를 받았다는 동포는 만나보기 힘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사심 없이 봉사를 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실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무슨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꼭 짚어 말 할 수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 모금 행사도 많고 골푸 토나멘트도 많습니다. 동포의 단체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보도보다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봉사단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시려면 동포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충을 알아보시고 그런 고충을 해결해주십시오.  동포들이 시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는 단체는 동포들이 고마워 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1. 강요되는 발레주차: 호텔이든 식당이든 발레주차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텅 비어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 데도 발레 주차원이 닥아와서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횡포는 없어져야 합니다. 발레주차원에게 열쇠를 맡겼다가 귀중품을 분실당하거나 차체에 손상이 입혀지는 경우는 비일 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아예 장동차를 잃어버렸습니다. 3 개월 후에 자동차를 찾았지만  발레주차원에게 열쇠를 맡기는 순간 이런 불상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발레 주차원들은 모조리 비 한국인들입니다. 어떤 주차원은 폭력배 같은 어조로 손님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발레주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발레 주차는 어디까지나 선택상항이어야 할 텐데 그 많은 봉사 단테들 중에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알 아본 결과 강요당하는 발레 주차를 좋아하는 동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업소나 주차장의 소유주는 왜 고객들이 극히 싫어하는 발레 주차 제도를 고집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레 주차를 싫어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고객은 그 업소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동포 사회의 많은 봉사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 한곳으로부터라도 이런 폐단을 없애는 데에 앞장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 원하지 않는 유리창 닦이:  한인 타운의 웨스턴 아베뉴에서 10번 프리웨이 동쪽으로 진입해보신 분들은 다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프리웨이의 진입을 위하여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자면 우락 부락하게 생간 흑인이 자동차의 유리창을 닦는  와아퍼를 갖고 다짜고짜 유리창을 닦습니다.  만일 팁을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발길로 걷어찹니다.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들은 겁이 나서 재 빨리 탑을 건네줍니다. 팁은 아디까지나 선택사항이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불쾌한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노만디를 거쳐 프리웨이에 진입하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노만디에도 유리창을 강제로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에서 크렌셔로 진입을 할 때에도 그런 불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정말로 동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워한다면 그런 불쾌한 협박적인 유리창 닦이들을 몰아내주기를 바랍니다.
3. 쓸데 없이 불어대는 호르라기: 한인 그로서리의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정리원들이 쓸데 없이 호르라기를 불어댑니다. 조용히 손으로 안내해도 충분할 주차 정리일 텐데  마구 불어대는 호르라기는 불쾌합니다.  한국에서 60여년 전에 미국에 왔더니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들이 호르라기를 불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분주한 길에서도 호르라기를 불 필요가 없는 데 하물며 주차장에서 호르라기를 불어댈 필요가 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르라기를 불면 권위를 행사하는 것 같은 우쭐한 심리가 작동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봉사 단체들이 앞장서서 그런 공중 예의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봉사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 여러분, 제발 언론을 주로 타는 큰 봉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은 고충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주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지적은 게속하겠습니다. 끝
